
어느새2007년도마무리해야할날이다가온다. 일년을돌아보고새로운계획을세워야하는

연말, 이럴때훌쩍떠나고싶은여행지가바로투명한아름다움을가진호수다. 

호수는마음을편안하게만들어주는힘이있다. 여러갈래로흐트러진마음을한곳으로모아주

고정신없이달려온길을되돌아보게만들어준다. 일상이힘겨울때, 오롯이스스로를만나고

싶을때, 그럴때찾고싶은곳이다.

바다가길떠나는이의울렁거림을가지고있다면호수는요술거울처럼찬찬히마음속깊은

곳을들여다볼수있게해주는묘약을가지고있다. 호수여행은여럿이보다는혼자떠나는게

좋겠다. 그래야더자신에게침잠할수있을테니까. 나에게로떠나는여행을도와줄호수들, 지

구별에서반짝반짝빛나고있는보석같은호수네곳을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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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행 ● 세계문화유산(4)



2007 November+December 63

힘
든

마
음
까
지

다

받
아
주
는

세
상
의

보
석

같
은

호
수
들

글_

채
지
형

여
행
작
가(w

w
w
.tra

v
e
ld

e
s
ig

n
e
r.c

o
.k

r)



64

● 여 행 ●
세상의 보석 같은 호수들

세상에서가장높은곳에자리한

‘티벳남초호수’

티벳의 남초 호수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곳

에가는길은언제나은근한두통을동반한다. 해발4,718m. 남

초 호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나

하늘과가까워‘하늘호수’라는귀여운별명도가지고있다. 티

벳사람들에게남초호수는단순한호수가아니라성지다. 이들

은남초호수의물이마르면티벳도존재하지않는다고믿는다.

이곳을 오체투지로 절을 하며 가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남초에대한존경과사랑이너무도극진해이방인눈에

는너무나감동스러울따름이다. 남초호수는티벳의수도라싸

에서 190km 떨어져 있다. 그곳에 가는 길은 고즈넉하기 이를

데 없어, 호수를 보러 가는 길만으로도 마음이 씻겨 지는 느낌

을 받을 정도다. 

남초호수에도착했다면잠시자리를잡고앉아서명상을해보

는 것도 좋다. 오랜 역사를 흘러온 호수와 하늘의 에너지를 모

두받으며, 잠시기를충전할수있을것이다. 신비로운기운도

기운이지만 이곳의 풍광은 그야말로 묘하다. 티벳에서만 볼 수

있는 짠한 하늘과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7,000m급 설산 봉우

리가호수의색과어우러져, 잠시이곳이꿈 속이아닐까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에메랄드빛은이런색

‘캐나다페이토호수’

'캐나다서부여행=호수여행’이라고생각할정도로캐나다서부

에는호수가많다. 유명피아노연주자인유키구라모토의연주

곡‘레이크루이스’가만들어진레이크호수부터머린호수, 미

네완카호수, 모레인호수, 버밀리온호수, 에메랄드호수, 칼말

라 호수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호수들이 로키를 중심으로

포진해 있다. 

이호수들이모두각각의아름다움을뽐내고있지만, 그래도이

중에서물색이가장아름다운호수는페이토호수다. 페이토호

수는록키에서가장높은곳에위치한호수로, 에메랄드보석을

품은 것처럼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호수 색이 그만이

다. 특이한것은시간대에따라호수의빛깔이바뀐다는것. 에

메랄드색에서사파이어블루로, 또진한남색과녹색으로변하

기때문에어느시간에가더라도만족스러운호수풍경을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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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호수

‘과테말라라고데 아띠뜰란’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가이드북인‘론리플래닛’은 과테말라의

라고데아띠뜰란을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호수라고꼽았다.

‘라고 데 아띠뜰란’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호수의 아름다

움만큼이나호수주변에옹기종기모여있는작은마을들이만

들어내는 풍경과 이야기가 더 호수를 가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라고 데 아띠뜰란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섬인 산 페드

로와산마르코등은한달이상머무르는장기여행자들이많

다. 최근에는산페드로에스페인어를공부하러가는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산 페드로에서는 하루 4시간씩 일주일동안 스

페인어를 배우는데 50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산 마르코라는 작은 마을은 명상 마을로 유명하다. 라틴

아메리카와명상과는그다지어울리지않아보이지만, 이마을

에는 여러 종류의 명상 아카데미가 있어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다. 

페루의

‘티티카카호수’

페루와볼리비아국경지대에있는티티카카호수는영화배우이

나영과조승우주연의영화‘후아유’로국내에많이알려져있다.

안데스산맥북쪽에있는남미최대의담수호로, 아메리카에서가

장오래된문명발상지의하나로추정되는호수이기도하다.

티티카카 호수에서 유명한 것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갈대섬,

우로스다. 이곳의원주민들은토토라라는갈대로땅과집은물론

이고각종가구와배, 인형까지만든다.  

우로스섬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더 들어가면 남자들이 뜨개질을

하는 따낄레 섬을 만나게 된다. ‘설마 남자들이 뜨개질을 할까’

하며의구심이들었는데, 막상따낄레섬에가서보니아저씨들

이걸으면서도뜨개질을하고있는것이아닌가. 그야말로내공

백단의실력이었다. 아저씨들이만든모자와장신구들은그어느

곳에서본것보다멋진색감을자랑하고있었다. 

티티카카호수에떠있는우로스와타낄레섬은땅은흙으로만

들어져야하고, 뜨개질은보통여자들이한다는고정관념을깨트

려준, 유쾌하고통쾌한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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